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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을 연습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군집화하고, 어머니의 학

업지도 스트레스와 쓰기지도가 군집 구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의 4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1학년 2학급씩 총 8학급을 무선 표집하여 소속된 아동 181명(남아 98명, 여아 83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 ANOVA, Scheffé, Pearson 적률상관분석, 비계층적 군

집분석,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각 학급에서 한 학기동

안 실시한 연습 받아쓰기 점수와 연구진이 실시한 즉석 받아쓰기 점수 간에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

었다. 둘째, 아동의 두 종류 받아쓰기 수행에 따라 ‘고연습-고즉석’, ‘고연습-중즉석’, ‘고연습-저즉석’, ‘저연

습-저즉석’ 4개 집단이 구분되었다. 셋째, 네 군집은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와 쓰기지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받아쓰기 양적 지도’,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가 연습-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암기와 반복을 통한 쓰기연습이 실제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쓰기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들을 조기 중재해야 한다. 또한 받아쓰기는 단

순한 평가가 아닌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주요어 : 받아쓰기, 학업지도 스트레스, 쓰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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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해하고 생각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쓰

기는 인간이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읽기 못지않게 아동의 학습에 매우 중요하다. 

쓰기는 시각 기억, 모양 인식 및 음소 인식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상위 수준의 인

지 과정이다(남명호, 2007; 최성규, 권정, 2002; 

Alber & Walshe, 2004; Nies & Belfiore, 2006; 

Van Hell, Bosnian, & Bartelings, 2003). 쓰기의 

인지적 과정 모델에 따르면 쓰기는 계획하기, 

작성하기, 수정하기의 세 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실제로 쓰는 핵심 단계인 작성하

기 과정에는 철자 쓰기가 포함된다(Hayes & 

Berninger, 2010).

철자는 초등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쓰기능

력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Abbott, Berninger, & Fayol, 2010; 

Graham, Berninger, Abbott, Abbott, & Whitaker, 

1997; Yeung, Ho, Chan, & Chung, 2013). 철자

에 대한 지식과 사용기술은 연령이 증가하면

서 점차 향상된다. 또한 단어를 구성하는 철

자를 바로 알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구두점 

사용과 띄어쓰기와 같은 맞춤법, 즉, 관습적 

쓰기의 측면도 함께 발달하여, 아동이 제대로 

쓰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학령 초기 아동의 철자, 구두점, 띄어쓰기와 

같은 구체적인 쓰기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교수학습활동으로 받아쓰기를 들 수 

있다. 받아쓰기는 언어 학습자가 연속적인 소

리 단위를 듣고 들은 내용을 잠시 보유하면서 

이해하고 문법화하는 과정을 거쳐 철자화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김은혜, 2010; 조명숙, 2003). 

받아쓰기는 단순히 문자 습득을 위한 철자교

정용 활동이 아니라,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전

반적인 언어사용 능력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권

현욱, 김길순, 변찬석, 2010).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즉, 1-2학년 때 받아

쓰기의 기초 기능이 대부분 획득되는데, 반면

에 이 시기에 받아쓰기를 잘 하지 못하면 고

학년이 되어서도 쓰기 학습에서 어려움이 지

속되기도 한다. 2학년이 지난 후에도 기초적

인 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해 발달상

의 지체가 전반적인 학습의 어려움으로 이어

져 성취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송엽, 신가

영, 배소영, 2016; 안성우, 김자경, 서유경, 김

기주, 신영주, 2006; Geers & Hayes, 2011). 철자 

쓰기 등 맞춤법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한 아동

은 이후의 작문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다(김애화, 2009; Alber & Walshe, 2004). 최근에

는 읽기, 쓰기 관련 학습장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공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도 활발해졌다(양민화, 박미

경, 이애진, 김보배, 2014). 쓰기 장애는 학습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쓰

기 문제를 보이는데(민현식, 2008), 특히 철

자 쓰기 장애를 가진 경우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약 2-4배 정도의 철자 오류를 보인다

(MacArthur, Graham, Haynes, & DeLaPaz, 1996). 

따라서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이 발달 수준에 

적합한 쓰기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쓰기 발달

에서 중재가 필요한 경우는 조기 발견하여 적

합한 추가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받아쓰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습

부진 혹은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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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쓰기 수준과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김아름, 2011; 안성우 등, 2006), 음운론적 인

식 훈련과 같은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혔

다(권현욱 등, 2010; 안수진, 2013; Gifford, 

2004; Vernon & Ferreiro, 1999). 반면, 일반 아동

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루어진 연구는 상대적

으로 적은데, 받아쓰기에서의 오류 분석(김정

렬, 손정은, 2012; 박혜옥, 정용석, 2008), 음운

론적 인식 등 받아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적 변인에 대한 연구들(나예주, 2015; 양애린, 

2012; Choi, Kiaer, & Jun, 2017)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 교실과 가정에서 받아쓰기가 어

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태를 통해 개선점을 

찾음으로써 단순 평가가 아닌 교수학습방법으

로서의 받아쓰기를 정착시키고, 아동의 바람

직한 문해 발달과 부모-자녀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초등학교에 입학 후 첫 학기 동안 교실

에서 이루어진 받아쓰기에 주목하여, 이를 통

해 아동의 실제적인 받아쓰기 능력이 어느 정

도 발달했는지 살펴보고, 취학 전후 자녀의 

문해 발달에 대한 기여가 큰 어머니들이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

녀의 학업성취를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

닌 부모의 문제로 확대 인식하고 자녀를 부

모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이민경, 

2007; 현정환, 2007). 자신이 이루지 못한 목표

를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는 기대심리

를 가지고 자녀의 성취를 인식하기도 한다(한

성열, 2008). 유아기를 벗어나 관습적인 교육

이 시작되는 1학년 시기에 이러한 관심이 본

격적으로 나타나지만(표경선, 안도희, 2006), 

학령 초기에는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적인 지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수행 평가와 함께 채점이 이루어지는 학

습지 활동이 중시된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받아쓰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학부모들의 관심 대상이

다. 최근 십 수 년 동안 대부분의 1-2학년 학

급에서는 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어절이나 

문장을 10단위 정도의 한 회분씩 추출하여 한 

학기 분량을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실에서의 받아쓰기 평가를 위해 가정에서 

연습을 하게 하는 ‘받아쓰기 급수제’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가정에서는 주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받아쓰기 연습을 지도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더욱 

최근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행학습 금지정

책으로 많은 초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에 받

아쓰기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관습적인 방식

의 한글 교육은 입학 후에 시작하여 강화하겠

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물론 현재도 각 학

교의 방침이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급마다 

받아쓰기 실시 여부가 다르며, 취학 전의 유

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습적인 한글 교육도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여전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 실시 

이전에 시작되었고,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

라 아동의 쓰기 발달과 교실에서의 학습 방식 

및 어머니의 지도와의 관련성을 순수하게 탐

구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오히려 교육 정책의 마련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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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

가 큰 부모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

으로 지원하며, 자녀의 성취 수준을 지속적으

로 확인한다(김송이, 2008). 그런데 자녀의 학

업 성취와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기대감은 부

정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한다. 직접적

인 학업지도 또는 경제적 지원이 어렵거나, 

학업 관련 정보의 부족, 기대에 비해 저조한 

학업 성취로 인한 불만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학업지도 스트레

스는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녀 교

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자

녀의 능력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갖게 되어 과

제수행에 간섭은 오히려 증가한다(Ginsbure, 

Grover, Cord, & Ialongo, 2006). 이러한 간섭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일부로(김영희, 

장래수, 2004; 김현수, 신혜린, 2012),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박수자, 

1996). 비슷한 맥락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성

취와 관련해 불안 수준이 높으면, 지시적 교

수법을 선호하고 자녀에게 학습지도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명숙, 옥선화, 

2010; 전은옥, 최나야, 2017).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

으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고통을 느낄 수 있

다. 저학년 아동들은 받아쓰기 시험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느끼고, 가정에서 시험에 대비

하며 부모와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이유주, 

2016. 1. 26.).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동의 어머니들도 학업지도 스트레스를 지각

할까? 받아쓰기가 교수학습방법이 아닌 평가

로 인식된다면, 받아쓰기 수행도 어머니의 학

업지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에서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

스와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출생 이후 영유아기에는 발현적 문해가 발

달한다. 어머니의 역할은 유아의 쓰기능력 발

달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 중의 하나이다. 어

머니가 환경 인쇄물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

아와 상호작용하고, 일상에서 쓰는 모습을 모

델링해주며, 풍부한 쓰기 기회를 제공하고, 유

아가 스스로 글자를 써볼 수 있게 격려하면 

유아의 쓰기동기를 자극하고 쓰기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순, 이민주, 유

정은, 2014; 김현주, 2015; 박찬화, 김길숙, 

2008; 이문정, 2004; Aram & Levin, 2002; Mason 

& Shinha, 1992; Neumann & Neumann, 2010; 

Rashid, Morris, & Sevcik, 2005). 즉, 어머니의 적

절한 쓰기지도가 이루어질 때 유아의 쓰기능

력 발달 수준이 높다. 이처럼 유아기에 적합

한 발현적 문해 관점에서는 비형식적인 쓰기

지도를 지향하며, 쓰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쓰기로 표현하며 점차 올바른 철자법이나 구

두점 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황

보영란, 2006).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글 

학습의 용이성과 빠른 문해 발달에 대한 기대

로 인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관습적 방식의 

쓰기지도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다.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벗어나 무의미한 

내용의 학습지를 활용한 반복적 연습은 유아

의 성향을 해치고 문해 발달과 학습동기 형성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최윤정, 최나야, 2017; 

Makin & Whitehead, 2010). 또한 취학 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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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쓰기지도와 별도로, 학

교에서의 받아쓰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루어지는 가정 내 쓰기지도의 실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습이 아동의 문해 발

달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지 밝힘으로써 교육

과정 구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과 어머니의 특

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받아

쓰기 급수제에 따라 가정에서의 연습을 거쳐 

각 교실에서 한 학기 동안 실시한 연습 받아쓰

기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

하여 아동의 실제적인 받아쓰기 수행능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두 종류의 

받아쓰기 수행에서 보이는 분포를 입체화할 수 

있는 군집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와 쓰기지

도라는 변인이 군집별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쓰기능력

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바람직

한 문해 발달에 요구되는 환경적, 관계적 요인

들을 밝히고, 중재 프로그램 및 구체적인 교육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와 즉

석 받아쓰기 수행은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

레스, 쓰기지도와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와 즉

석 받아쓰기 수행에 따라 군집이 나뉘는가?

<연구문제 3> 받아쓰기 수행에 따른 군집

별로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쓰기지도

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

스, 쓰기지도는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군집을 

예측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에 소재한 4개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1학년 2학급씩 총 8학급을 무선 

표집하여 재학 중인 아동 총 200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어머니 대상 질문지 조사와 아동 대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들로부터 질문지 193부가 

회수되었으며, 아동들 중 해외에서 귀국한 단

기청강생과 담임교사가 한국어능력이 낮다고 

판단한 다문화가정 아동 12명을 제외한 총 

181명의 검사자료와 그 어머니의 질문지를 한 

쌍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남아 98명(54.1%), 여

아 83명(45.9%)이 참여하였고, 평균 월령은 

83.70개월(SD = 3.44)이었다. 어머니들은 평균 

40.20세(SD = 3.70)로,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

업자가 58.9%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교 

졸업 21.7%, 고등학교 졸업 19.4% 순으로 분

포하였다.

2. 측정 도구

받아쓰기 수행

연습 받아쓰기는 1학년 1학기 동안 ‘받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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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급수제’에 따라 교사가 회차별 받아쓰기 

문항들을 10문항씩 미리 제공하여 아동이 가

정에서 연습한 후 각 학급에서 실시한 받아쓰

기 수행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아동의 받아쓰

기 공책을 수합하여 스캔한 후 교사의 채점 

점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채점

하였다. 철자는 음절을 단위(1점)로 채점하고, 

띄어쓰기와 구두점 역시 각 1점씩 부여하여 

회차별 만점 대비 각 아동의 점수를 구하였다. 

학급마다 문항과 실시 횟수에 차이가 있으므

로 총점(100점)을 표준화 점수(Z)로 변환하였

다. 즉석 받아쓰기는 가정에서의 연습 없이 

연구자들이 추출한 10개 문항으로 즉석에서 

지필 검사를 실시한 것을 말한다. 연습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국어과 교과서가 아닌 1학년 1

학기 통합교과서 ‘봄’, ‘여름’, ‘가족’, ‘학교’에

서 문항을 추출하였다. 역시 음절 단위로 철

자를 채점하고, 띄어쓰기와 구두점도 1점씩 

부여하여 총점(156점)을 구한 후 표준화점수(Z) 

변환하였다. 각 학급에서의 검사 상황을 동일

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문 성우가 각 문항을 

동일한 간격으로 2번씩 녹음한 것을 들려주고 

쓰도록 하였다(표 1 참조). 받아쓰기 채점은 

연구자 3인이 각각 채점하고 점수를 비교하였

다. 철자, 띄어쓰기, 구두점에 대해 정답 기준

이 명확하여 채점 결과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띄어쓰기 여부에 대해 

차이가 있었던 경우에 3인이 동시에 재확인하

여 최종 채점하였다.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학업지도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 중에서 학업지도에 부담을 느끼고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만족되지 못해 지

각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Abidin(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를 신숙

재(1997)가 번안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학

업성취 관련 스트레스’ 3문항에 보다 직접적

문항 내용
출처

교과서 대단원

1 풀, 오이, 호박, 나무 봄 봄맞이

2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봄 새싹

3 날씨도 더운데 잘 됐다. 여름 여름이 왔어요.

4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름 여름이 왔어요.

5 할머니들은 모래를 덮고 누었습니다. 여름 여름 방학

6 나는야 꼬마 도우미예요. 가족 우리가족

7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족

8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네. 학교 우리 학교

9 슬기는 거미가 정말 좋대. 학교 우리는 친구

10 하나도 징그럽지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대. 학교 우리는 친구

표 1. 받아쓰기 문항 내용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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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험 스트레스와 관련된 3문항을 추가하

여 총 6개의 진술문에 대해 어머니가 직접 응

답하도록 하였다(예: ‘아이는 내 기대만큼 공

부를 잘하지 못한다.’, ‘나는 아이의 시험 일정

과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

머니가 아동에 대한 학업지도로 인해 높은 수

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

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3로 나타

났다. 아동학 박사 3인이 본 척도가 1학년 아

동을 둔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를 측정

하는 데 적합한지 살펴보아 안면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어머니의 쓰기지도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동의 쓰기를 지도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희수(2003)의 ‘교육활

동’ 관련 문항에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척도

를 구성하였다. 취학 전 발현적 지도 11문항, 

취학 전-후 관습적 지도 각각 9문항, 받아쓰기 

양적 지도 6문항, 받아쓰기 질적 지도 7문항

의 5개 하위 요인 총 42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요인인 취학 전 발현

적 지도는 자녀의 취학 전에 어머니가 발현적

인 방식으로 쓰기를 지도한 정도를 의미하고

(예: ‘자녀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글자를 쓰는 

행동을 자주 했다.’), 이와 달리 취학 전 관습

적 지도는 유아기에 발달적으로 맞지 않는 방

식으로 쓰기지도를 한 정도를 의미한다(예: 

‘자녀가 자음, 모음을 알 수 있도록 종이에 반

복해서 써보게 했다.’). 취학 후 관습적 지도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간 이후 ‘자녀가 한글 학

습지나 국어문제집을 풀 수 있도록 일과를 챙

긴다.’와 같이 어머니가 쓰기 발달을 지원한 

정도를 나타낸다. 받아쓰기 양적 지도는 ‘자녀

에게 1주일에 얼마나 자주 받아쓰기 연습을 

시킵니까?’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의 받아쓰기

를 지도한 빈도와 시간을 측정하고, 받아쓰기 

질적 지도는 ‘자녀가 받아쓰기 연습을 할 때 

격려와 칭찬을 한다.’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가 

받아쓰기를 연습할 때 설명이나 심리적 지원

을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

니가 쓰기지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91이며 하위 요인별

로는 취학 전 발현적 지도 .90, 취학 전 관습

적 지도 .81, 취학 후 관습적 지도 .80, 받아쓰

기 양적 지도 .73, 받아쓰기 질적 지도 .8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즉석 받아쓰기 검사 문항과 어머니용 질문

지 문항, 조사방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

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1인, 아동학 석사 2

인과 박사 3인, 초등학생 학부모 3인의 응답

과 의견을 바탕으로 검사도구와 매뉴얼을 수

정⋅보완하였다. 아동의 받아쓰기 검사를 위

한 예비조사는 연구 대상 초등학교가 아닌 경

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아동이 

방식과 문항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팀이 각 초등학교에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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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일주일 후인 

검사일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포함한 어머니

용 질문지와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 공책을 수

합하였다. 수합한 공책은 전체 스캔하여 기준

에 따라 재채점하였다. 학급당 두 명의 연구

자가 즉석 받아쓰기 검사를 진행하였고, 약 10

분이 소요되었다. 즉석 받아쓰기 검사 결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PASW 21.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

라, 첫째,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와 즉석 받아

쓰기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둘째,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와 즉석 받아쓰기 수행에 따른 

군집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계층적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습-

즉석 받아쓰기 수행에 따른 군집별로 어머니

의 학업지원 스트레스와 쓰기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ANOVA와 사후검정

(Scheffé)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의 연습-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받아쓰기 수행,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

스 및 쓰기지도 간의 상관관계

먼저, 아동이 1학년 1학기 동안 교사가 사

전에 배부한 문항들을 연습하여 각 학급에서 

실시한 받아쓰기 수행 점수와 본 연구에서 실

시한 즉석 받아쓰기 검사 수행 점수 간에 상

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관분석 결

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9, p < .001). 

준비 없이 실시한 즉석 검사가 받아쓰기 능력

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때, 이 상

관관계는 연습 받아쓰기 수행이 즉석 받아쓰

기 수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5에 가까운 중간 수

준으로, 두 점수의 일치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해 

두 검사에서 다양한 성취 수준을 보이는 집단

의 존재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 수행은 어머

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r = -.19, p < .05), 취

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r = -.18, p < .05), 받

아쓰기 양적 지도(r = -.29, p < .001)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1학기 받아쓰기 점

수가 낮은 것과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가 높은 것이 관련이 있고, 가정에서 초등학

교 입학 전에 관습적인 방식으로 쓰기지도를 

한 것, 그리고 해당 학기에 받아쓰기지도를 

많이 한 것이 오히려 연습 받아쓰기 수행이 

나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

아쓰기 양적 지도와의 부적 상관은 받아쓰기 

점수가 낮은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연습을 더 

많이 시키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아동의 즉석 받아쓰기 수행

은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r = -.26, p < 

.001),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r = -.18, p < 

.05), 취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r = -.16, p < 

.05), 받아쓰기 양적 지도(r = -.35, p < .001), 

받아쓰기 질적 지도(r = -.17, p < .05)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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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석 받아쓰기는 연습 

받아쓰기에 비해 아동의 받아쓰기 실제 능력

을 더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업

지도 스트레스의 경우 연습 받아쓰기보다 즉

석 받아쓰기 수행과의 부적 상관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석 받아쓰기 수행은 

취학 후의 관습적 쓰기지도와도 부적 상관이 

유의했으며, 받아쓰기를 양적, 질적으로 지도

하는 정도와의 상관계수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받아쓰기 수행이 낮은 

아동의 어머니는 학업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취학 전의 발현적 쓰기지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쓰기지도를 더 많이 함을 시사한다.

2.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수준에 따른 군집화

본 연구에서는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초

등학교 1학년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와 즉석 

받아쓰기에 대한 교차군집화 가능성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변인들의 점수 범위를 동일하게 

제시하기 위해 Z점수(평균 0, 표준편차 1)로 

변환하였다. 먼저, 연습-즉석 받아쓰기 능력 

수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연

습 받아쓰기 능력(F = 82.171, p < .001)과 즉

석 받아쓰기 능력(F = 300.131, p <. 001) 수

준에 따라 총 4개의 군집이 구분되었다(표 3 

참조).

군집분석에 따른 집단 빈도의 적합도를 살

펴보기 위해 χ2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값은 68.04(p < .001)로, 군집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지지

하였다(표 4 참조). 각 군집별 특성에 따라 명

명하면, 군집 1은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 능력

과 즉석 받아쓰기 능력이 모두 높아 ‘고연습-

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집단으로, 군집 2는 

1 2 3 4 5 6 7 8

1. 연습 받아쓰기 수행 1

2. 즉석 받아쓰기 수행 .49*** 1

3. 학업지도 스트레스 -.19* -.26*** 1

쓰

기

지

도

4.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05 .11 -.09 1

5.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 -.18* -.18* .20** .26*** 1

6. 취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 -.09 -.16* .22** .22** .80*** 1

7. 받아쓰기 양적 지도 -.29*** -.35*** .11 .04 .39*** .39*** 1

8. 받아쓰기 질적 지도 -.03 -.17* .13 .41*** .37*** .39*** .35*** 1

M 97.27 106.48 2.37 3.65 2.59 2.60 1.77 3.86

SD 2.55 30.61 0.74 0.71 0.73 0.73 0.54 0.72

*p < .05. **p < .01. ***p < .001.

표 2. 연습 받아쓰기와 즉석 받아쓰기 수행 간의 상관 (N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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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F군집 1

(n = 66)

군집 2

(n = 78)

군집 3

(n = 27)

군집 4

(n = 10)

연습

받아쓰기

표준점수(Z) .49(.12) .16(.40) .01(.46) -1.43(.60)
82.171***

M(SD) 98.84(0.98) 97.22(1.99) 96.50(2.28) 89.34(2.96)

즉석

받아쓰기

표준점수 1.04(.29) -.07(.34) -1.25(.52) -1.12(.63)
300.131***

M(SD) 138.08(9.72) 100.71(11.25) 61.11(17.31) 65.40(21.16)

***p < .001.

표 3. 군집분석의 표준화된 점수 (N = 181)

관측수 기대빈도 잔차

군집 1 66 45.3 20.8

군집 2 78 45.3 32.8

군집 3 27 45.3 -18.3

군집 4 10 45.3 -35.3

합계 181 - -

Chi-square = 68.04, df = 3, p < .001

표 4. 군집분석에 대한 적합도 검증

군집 군집명 군집 설명 n 백분율(%)

군집 1
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연습 받아쓰기 수행 높음

즉석 받아쓰기 수행 높음
66 36.5

군집 2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연습 받아쓰기 수행 높음

즉석 받아쓰기 수행 중간
78 43.1

군집 3
고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연습 받아쓰기 수행 높음

즉석 받아쓰기 수행 낮음
27 14.9

군집 4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연습 받아쓰기 수행 낮음

즉석 받아쓰기 수행 낮음
10 5.5

전 체 181 100

표 5. 군집별 명칭과 설명 (N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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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습 받아쓰기 수행은 높고, 즉석 받

아쓰기 능력이 중간으로 ‘고연습-중즉석 받아

쓰기 수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 수행은 높지만, 즉석 

받아쓰기 능력은 낮아 ‘고연습-중즉석 받아쓰

기 수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아동의 연습 받아쓰기와 즉석 받아

쓰기 수행이 모두 낮아 ‘저연습-저즉석 받아

쓰기 수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 결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

였다.

3.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수준에 따른 어머니

의 학업지도 스트레스와 쓰기지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연

습-즉석 받아쓰기 수행 수준별로 어머니의 학

업지도 스트레스, 쓰기지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정(Scheffé)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

스(F = 4.93, p < .01)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

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의 연습 받아쓰

기와 즉석 받아쓰기 수행이 모두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학업지원 스트레스가 낮으나, 둘 

다 낮은 집단의 어머니는 학업지원 스트레스

가 높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습-즉석 받아쓰기 수행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쓰기지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는 표 7과 같다. 어머니의 취학 전 발현적 쓰

기지도(F = 3.01,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

도(F = 2.48, n.s.)와 취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

(F = 2.34, n.s.)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평

소 받아쓰기 수행은 우수하나, 즉석에서 실시

한 받아쓰기 수행이 낮았던 아동들(군집 3)이 

취학 전에 발현적 방식의 쓰기지도를 가장 적

변수 구분 n M(SD) F Scheffé

학업지도 

스트레스

군집 1 (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66 2.13(.68)

4.93** 1<2=3<4
군집 2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78 2.42(.73)

군집 3 (고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27 2.65(.71)

군집 4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10 2.76(.88)

주. 숫자는 Scheffé 검증결과임
**p < .01.

표 6. 연습-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별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차이 (N = 181)

그림 1. 군집 분석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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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경험했고, 두 가지 받아쓰기 수행이 모두 

낮은 아동들(군집 4)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군집 4의 아동들은 취학 

전․후 관습적 쓰기지도, 받아쓰기 양적․질

적 지도 모두 1-2위로 많이 받은 경향이 나타

났다. 비율이 낮은 이 집단은 가정에서 쓰기

지도를 많이 받았음에도 두 가지 받아쓰기 수

행이 모두 낮은 것이 아니라, 쓰기 발달에 어

려움을 보여 지도가 더 많이 필요했고, 현재 

수행으로 보아도 중재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받아쓰기 양적 지도(F = 

6.47,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질적 지도(F = .91, n.s.)에서는 나타나

변수 구분 n M(SD) F Scheffé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군집 1 (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66 3.68(.66)

3.01* 3<1=2<4
군집 2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78 3.71(.74)

군집 3 (고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27 3.29(.78)

군집 4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10 3.87(.40)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

군집 1 (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66 2.47(.72)

2.48 -
군집 2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78 2.57(.69)

군집 3 (고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27 2.82(.81)

군집 4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10 2.97(.68)

취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

군집 1 (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66 2.47(.76)

2.34 -
군집 2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78 2.59(.68)

군집 3 (고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27 2.89(.73)

군집 4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10 2.73(.78)

받아쓰기

양적 지도

군집 1 (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66 1.61(.50)

6.47*** 1<2<4=3
군집 2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78 1.77(.51)

군집 3 (고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27 2.08(.52)

군집 4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10 2.05(.63)

받아쓰기

질적 지도

군집 1 (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66 3.74(.83)

.91
군집 2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78 3.90(.68)

군집 3 (고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27 3.94(.55)

군집 4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10 4.01(.69)

주. 숫자는 Scheffé 검증결과임.
*p < .05. ***p < .001.

표 7. 연습-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별 어머니의 쓰기지도 차이 (N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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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두 점수가 모두 높은 아동들(군집 

1)이 가정에서 어머니와 받아쓰기 연습을 가

장 적게 하고, 높은 평소 점수와 달리 즉석 

받아쓰기 수행이 저조하거나(군집 3) 두 점수 

모두 낮은 아동들(군집 4)이 받아쓰기 연습을 

더 자주, 많이 함을 추론할 수 있다.

4.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쓰기지도가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수준을 예측할 가능성

위에서 군집별로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

레스와 쓰기지도의 하위 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변인들

이 군집 구분을 예측해내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의한 

6개 변수에 대한 검정 결과, 카이제곱의 값

이 45.797(p < .000)으로 모형이 유의하고, 

R2(Nagelkerke)값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25%임

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그리고 모형에 영

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도비를 

검정한 결과, 표 9에서는 어머니의 받아쓰기 

양적 지도,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학업지

도 스트레스가 군집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연습-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의 특성을 예

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첫째, 군집 1

인 ‘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을 기

준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은 

모형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R2(Nagelkerke)
-2 로그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425.148

최종모형 379.351 45.797 18 .000 .25

표 8. 모형 적합 정보

효과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축소모형의 -2 Log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상수 392.608 13.257 3 .004

받아쓰기 양적 지도 388.354 9.003 3 .029

받아쓰기 질적 지도 380.064 .713 3 .870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390.117 10.766 3 .013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 381.867 2.517 3 .472

취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 382.877 3.527 3 .317

학업지도 스트레스 389.208 9.858 3 .020

표 9. 우도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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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받아쓰기 양적 

지도,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10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

업지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군집 1이 아닌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2)에 속할 

확률이 1.74배 높아진다. 그리고 어머니가 받

아쓰기 지도를 많이 하며, 취학 전에 아동에

게 발현적 쓰기지도를 적게 하고, 학업지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군집 1이 아닌 ‘고연습-

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3)에 속할 확률이 

각각 3.84배, 0.31배, 2.13배 높아진다. 마지막

으로, 어머니가 받아쓰기 지도를 자주, 많이 

하고 학업지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군집 1이 

아닌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4)에 

속할 확률이 각각 5.06배, 3.69배 높아진다. 군

집 1을 제외한 세 군집에서 공통적으로 어머

고연습-중즉석 받아쓰기 수행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받아쓰기 양적 지도 .61 .39 2.40 1 .121 1.84

받아쓰기 질적 지도 .11 .28 .14 1 .709 1.11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02 .28 .01 1 .934 1.02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 -.07 .40 .03 1 .862 .93

취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 .02 .40 .00 1 .953 1.02

학업지도 스트레스 .55 .25 4.85 1 .028 1.74

고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받아쓰기 양적 지도 1.35 .54 6.34 1 .012 3.84

받아쓰기 질적 지도 .27 .46 .34 1 .561 1.31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1.17 .44 7.11 1 .008 .31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 .05 .61 .01 1 .936 1.05

취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 .62 .64 .94 1 .333 1.85

학업지도 스트레스 .76 .38 4.04 1 .044 2.13

저연습-저즉석 받아쓰기 수행

받아쓰기 양적 지도 1.62 .79 4.27 1 .039 5.06

받아쓰기 질적 지도 -.29 .68 .18 1 .669 .75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45 .61 .56 1 .454 1.57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 1.21 .84 2.08 1 .149 3.34

취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 -1.09 .80 1.84 1 .174 .34

학업지도 스트레스 1.30 .53 6.08 1 .014 3.69

주. 기준 범주는 군집 1(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임.

표 10. 받아쓰기 수행 군집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고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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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인이었고, 

즉석 받아쓰기 수행이 저조한 군집 3과 4는 

가정에서 받아쓰기 지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가 적고, 가정에서 아동에게 받아쓰

기 지도를 덜 할수록 가장 우수한 집단인 ‘고

연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1)에 속할 확

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습을 거친 

평소 받아쓰기 점수는 높으나, 즉석 받아쓰기 

수행이 크게 떨어진 군집 3의 경우, 다른 군

집과 달리, 취학 전에 발현적 방식의 쓰기지

도를 더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이 집단은 취학 전․후의 

관습적 쓰기지도와 받아쓰기 지도는 군집 1, 2

보다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학 전에 발달적으로 적합한 방식인 

발현적 쓰기 경험이 적은 반면에 관습적이고 

반복 연습 위주의 쓰기지도를 더 많이 경험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반복 연습이 가능한 

연습 받아쓰기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나 

실제 받아쓰기 능력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취

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받아쓰기 양적 지도

가 군집별 특성을 구분하는 예측 요인으로 나

타났고, 받아쓰기 수행에 따른 각 집단별로 

영향 요인이 차별화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받아쓰기 수행이 떨어질 

때,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가정에서 받아쓰기 지도를 자주하고 연습을 

더 많이 시킴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능력이 연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군

집화를 통해 살펴보고,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

트레스와 쓰기지도가 군집 구분에 영향을 미

치는지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각 학급에서 한 학기

동안 실시한 ‘받아쓰기 급수제’, 즉, 연습 받아

쓰기의 수행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즉석 받아

쓰기 수행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석 

검사를 위해 국어 교과서가 아닌 1학년 통합 

교과서에서 추출한 문항들은 학생들이 학습했

으나 받아쓰기를 위해 직접적으로 연습하지는 

않은 내용이었다. 분석 결과, 두 검사 간의 상

관은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그 수치는 .5에 조

금 못 미치는 정도로 연습 여부에 따라 수행

이 일관적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

상적인 연습 받아쓰기 수행은 즉석 받아쓰기 

수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실제적인 

아동의 받아쓰기 능력은 연습을 통한 수행과 

비교하여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받아쓰기 수행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습 받아쓰기 수행은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 받아쓰기 양적 지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즉석 받아쓰기 수행은 어머니의 학업

지도 스트레스, 취학 전 관습적 쓰기지도, 취

학 후 관습적 쓰기지도, 받아쓰기 양적 지도, 

받아쓰기 질적 지도와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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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1학년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이 떨어

질 때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가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에 대

한 어머니의 쓰기지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과 학교에서의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간에는 

반대 방향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쓰기지

도와 받아쓰기 수행 간의 부적 관계는 연구자

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였다. 특히 연습 

없이 실시한 즉석 받아쓰기에서 상관이 더 강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학 전에 이루어진 

발현적인 방식의 쓰기지도, 즉, 유아에게 적합

한 방식의 쓰기지도를 제외한 취학 전후 관습

적 방식의 쓰기지도, 시험 대비 받아쓰기 지

도는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과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인 것이다. 이는 쓰기지도를 많이 해

서 받아쓰기 수행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쓰기 

관련 수행 수준이 낮은 아동에 대해서 어머니

의 쓰기지도가 많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가 가까워질수록 유아 대상 사교육률이 높아

지는(서문희, 양미선, 2013) 가운데, 특히 기초

학습능력이 낮은 유아의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학습지도를 더 많이 한다는(전은옥, 최나야, 

2017)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아동의 두 종류 받아

쓰기 수행에 따라 ‘고연습-고즉석’, ‘고연습-중

즉석’, ‘고연습-저즉석’, ‘저연습-저즉석’ 4개 

집단이 구분되었다. 즉, 한 학기동안 문항에 

대한 연습을 거쳐 실시했던 받아쓰기 결과, 

만점에 가깝게 점수가 높았던 아동들은 즉석

에서 실시한 받아쓰기에서는 세 수준의 다양

한 성취를 보였고, 두 검사에서 모두 낮은 수

준을 보인 집단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들이 

교사에게 사전에 배부 받은 문제를 가정에서 

연습 및 암기함으로써 성취한 받아쓰기 점수

가 문해발달 측면에서 진정한 능력을 보여준

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아동의 연습이 학습

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

다. 다만 연습을 통해 학급에서 평소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아동들이 즉석 평가에서는 다

양한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특정 문항만을 반복과 암기식으로 연습한 

것이 능력 자체의 발달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교실 현장과 가정에서는 단순 반복과 암기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아동의 문해능력을 키워

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

과는 점수화되는 평가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아동들의 흥미를 고려한 교

수학습방식이어야 진정한 발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연구 분야에서는 받

아쓰기로 나타나는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설

명하는 기초적 기술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음운론적 인식(Ball & Blachman, 

1991: Byrne & Fielding-Barnsley, 1990; 

Cunningham, 1990; Das, 2001; Ehri, 1991; 

Goswami & Bryant, 1990; Rivaldo, 1994; Rivers, 

Lombardino, & Thompson, 1996), 자모지식과 자

소-음소 대응(Masterson & Crede, 1999), 작업기

억(Berninger et al., 2010) 등이 철자쓰기와 관련

이 있음이 밝혀졌고, 아동의 읽기 이해, 듣기 

이해와 형태론적 인식도 받아쓰기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변인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7). 따라서 이러한 사전기술들을 길러주는 

교수학습방식이 아동의 문해능력 발달에 직접

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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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받아쓰기 검사 유형과 상관없이 수행

이 일관적으로 저조한 집단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 5.5%로 나타났지만, 학령기에 

쓰기 발달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은 최소 

10% 정도로 추산된다(Cooley, 2007). 이 집단은 

저학년이라고 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는 읽기, 쓰기 관련 지

연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송엽 등, 2016; 안

성우 등, 2006; Geers & Hayes, 2011), 이 집단 

아동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중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받아쓰기에서 부진을 보이는 저학년 학생들에

게 특히 음운론적 접근의 훈련을 실시함으로

써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안성우 등, 2006; 안수진, 2013; McCandliss 

& Noble, 2003). 아울러 위에서 선행연구 결과

를 통해 지적한대로, 명시적인 문자 지도, 작

업기억, 이해력, 형태론적 인식 등에 대한 중

재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위에서 구분된 네 군집은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와 쓰기지도 수준에서 차이

를 보였다. 먼저, 연습 받아쓰기와 즉석 받아

쓰기 수행이 모두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학

업지도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데에 반해, 

둘 다 낮은 집단의 어머니가 학업지도 스트레

스를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

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

운데, 시험 대비에 대한 부담감이나 기대와 

실제 성취 간의 괴리로 인한 불만족으로 스트

레스를 지각한다(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경

민, 2014; 우희정, 최정미, 2002; 한유미, 오경

숙, 2008).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

레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한 학기밖에 되

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나타남을 증명하였

다. 동시에 이 결과는 효율적인 문해 교수학

습방법의 한 가지인 받아쓰기가 우리나라 교

육현장에서 ‘평가’로만 활용되거나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두 가지 유형의 받아쓰기에서 모

두 점수가 높은 집단이 가정에서 시험 대비 

연습을 가장 적게 하고, 연습을 거친 평소 점

수는 높으나 즉석 점수는 중간 정도인 집단이 

그보다 많이 하며, 즉석 받아쓰기 점수가 낮

은 나머지 두 집단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초

학습능력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 불

안은 낮은 조합에서 유아와 어머니 간의 학습

관여로서의 가정학습활동이 가장 적었다(전은

옥, 최나야,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

구에서도 가정에서 받아쓰기 대비를 많이 하

는 것이 학교에서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수행이 낮은 경우에 가정에서 

준비를 더 많이 시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받아쓰기가 초등학교 1학년 어

머니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할 성취도 

평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급수제에 따라 연습을 

통한 받아쓰기 수행은 우수하나, 실제 능력은 

저조한 집단이 유아기에 발현적 쓰기 경험이 

유의하게 적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복적 연습과 관습적 방식의 쓰기지도를 통

해 학령기 초기 문해 발달이 성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성취가 아니

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40 인간발달연구

유아기에는 발달적으로 적합하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기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중재가 필요한 집단이 오히려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한다. 비교적 적은 수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취학 전후의 관습적 쓰기지도나 받아

쓰기 시험 대비를 위한 양적, 질적 쓰기지도

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현재, 그

리고 앞으로 문해를 포함한 학습 측면에서 어

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큰 이 집단 아동들은 

영유아기에도 발현적 문해에서 어려움을 보였

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어

머니가 문해 발달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을 기울였을 것이다. 관습적인 읽기와 쓰기 

교육은 취학 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

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유아가 문해 지도를 

받으며, 취학 전에 상당 수준의 문해 기술을 

습득한다(나종혜, 손승희, 2018). 발현적 문해

는 생후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이후의 관

습적 문해능력 및 학업성취를 예측한다(이지

현, 마송희, 김수영, 정정희, 2015; 정수정, 최

나야, 2012; 최윤정, 최나야, 2017). 언어적 학

습장애, 난독증, 난필증 등 문해에서 특별한 

요구를 보이는 아동은 신경생리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김민정, 

이승복 이희란, 2009; 김성일, 2006; Lezak, 

Howieson, Loring, & Fischer, 2004), 전문적인 중

재를 통해 상당한 발달을 보인다(김민정 등, 

2009; 김애화, 2006). 따라서 취학 전후에 가정

에서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해결책 없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및 지

역사회 전문기관을 통해 조기 판별과 중재를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 ‘받아

쓰기 양적 지도’, ‘취학 전 발현적 쓰기지도’

는 연습-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위에서 받아쓰

기 수행수준별 군집에 따라 어머니의 학업지

도 스트레스와 쓰기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에

서 더 나아가, 이 변인들이 받아쓰기를 수행

수준 군집화를 설명함을 보여준다. 네 집단별

로 영향 요인이 차별화되는 점은 군집화 분석

의 의미를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

트레스가 적고, 가정에서 아동에게 받아쓰기

지도를 덜 할수록 가장 우수한 집단인 ‘고연

습-고즉석 받아쓰기 수행’ 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취학 전에 발현적 방식의 쓰기

지도 경험이 적은 것은 연습 받아쓰기 점수는 

높으나 즉석 받아쓰기 수행이 크게 떨어지는 

군집을 설명한다. 이 집단 아동들이 발현적 

쓰기 대신 관습적이고 반복 연습 위주의 쓰기

지도를 경험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반복 

연습이 가능한 연습 받아쓰기와 달리 실제 수

행능력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므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둔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와 취학 전후 

쓰기지도가 어떠한지가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 

수준을 예측함을 보여준다. 먼저, 어머니가 인

식하는 자녀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학령 초

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가운데, 이 스트레

스가 아동의 실제 수행과도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 교육열의 이면을 반

영하는 현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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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흥미롭고 행복하게 

학습하고, 부모는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며 심

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

에서는 또한 학교에서의 문해교육과 별도로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한 취학 전후 문해 지도

가 일반적이며 이 역시 아동의 수행과 관련이 

있으나 그 관계는 놀랍게도 (취학 전의 발현

적 쓰기를 제외하고) 부적이라는 것도 밝혀졌

다. 부모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 영유아기에는 발현적 문해가 발달하도록 

돕고, 지나치게 관습적이거나 암기 위주의 반

복 쓰기 연습은 지양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어머

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발현적인 

쓰기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지양함으로

써 아동의 받아쓰기 수행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연구에

서 실시한 분석의 틀은 받아쓰기 급수제에 따

라 이루어지는 반복 연습과 암기를 통한 받아

쓰기라는 독특한 제도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

발하여 실제적인 수행능력과의 비교를 위해 

설정되었다. 그 결과, 사실상 문해교육 방법론

으로서 적합한 받아쓰기가 학교에서 평가로만 

활용되고 인식되는 현상이 부적절함을 증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아동

과 부모를 모두 도울 수 있음을 제안하게 되

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밝히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에 초

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들

은 살펴보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 언어지능뿐

만 아니라, 음운론적 기억과 이해력 등의 여

러 인지적 변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받아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

구는 총 8개의 학급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검

사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한 즉

석 받아쓰기 검사에서는 상황 통제를 위해 문

항들을 녹음하여 집단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한 번의 활동을 시험이라고 인식한 아

동이 있었다면 수행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학기분의 연

습 받아쓰기를 동일한 기준으로 재채점하고 

환산점수로 분석하였으나, 학급마다 문항의 

난이도가 다르거나 시행시기 및 횟수가 달라 

모든 조건이 통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인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행학습 금지정책에 

따라 많은 초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에 받아

쓰기를 미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과 상관없이 수행되었으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오히려 앞으로의 교육정책 마련

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받아쓰기는 평가방

법이 아닌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기관과 초등학교에서는 상담 및 부모교육을 

활용하여 유아와 초등학교 진입생들을 대상으

로 한 부적절한 관습적 방식의 문해교육을 지

양하고, 어머니의 학업지도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며, 아동의 학습동기도 높일 수 있는 프

로그램(정인숙, 김정효, 2012)을 실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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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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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Dictation in the First Grade: Cluster Predictability 

of Mother's Stress in Academic Guidance and Writing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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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dictation performance of first grade children depending on the 

practic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thers' academic guidance stress and writing instruction on 

clustering. Participants were 181 students in 8 classes of 4 public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ir mothers als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e conducted correlation analysis, ANOVA, 

post-hoc test, cluster analysi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moderate correlation between the regular and impromptu test scores. Second, 

while most children were good at regular dictation, but they showed various performances in the 

impromptu dictation. And there is a group that require academic intervention. Third,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low dictation scores were more stressed on academic guidance, and instructed their children 

to practice more. Fourth, mother's academic guidance stress, amount of instruction for dictation, and 

preschool emergent writing instruction were found to be predictors of practiced-impromptu dictation 

clusters. In conclusion, writing practice through memorization and repetition does not guarantee actual 

ability, and children with difficulty in writing should be intervened early. Also, it is desirable to use 

dictation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not a meaningless evaluation.

Keywords: dictation, academic guidance stress, writing instruction


